
보도설명자료

배포 일시 2022. 11. 4.(금)

담당 부서

(총괄)

국토교통부
공공주택추진단

도심주택공급총괄과

책임자 과  장 유혜령 (044-201-4380)

담당자
사무관

사무관

이선영

문수빈

(044-201-4381)

(044-201-4388)

보도일시 배포 즉시 보도 가능합니다.

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

관계 법령에 따라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.

< 보도 내용 (조선비즈, 11.4) >

◈ “동의율로 안되면 토지 지분으로 저지”... 도심복합사업 곳곳서 파열음

   - 본 지구로 지정된 증산4구역은... 아직 토지 지분 기준 동의율을 다 채우지 못해

□ 국토교통부는 「공공주도 3080+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

('21.2.4.)」의 발표 이후 선도사업 후보지 76곳(약 10만호)을 발굴하고, 

이중 8곳(약 1.3만호)에 대하여 복합지구로 지정하는 등 ‘도심 공공주택 

복합사업’은 주민들의 호응 속에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. 

 ㅇ 특히, ‘서울 증산4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’의 경우에는 「공공주택 

특별법」제40조의7에서 정하고 있는 지구지정 요건*을 조기에 충족

(동의율 71%, 토지 확보 59%)하여 지구지정(‘21.12.31.)된 것으로, 

“토지 지분 기준 동의율을 채우지 못했다”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며, 

현재 설계공모 등 후속절차도 차질없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.

   * 토지등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와 토지 면적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확보

 ㅇ 앞으로도 ‘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’은 지자체의 사업 후보지 제안을 통해 

노후 주거지 밀집, 낙후지역 등 민간개발이 어려운 지역을 중심으로 

후보지를 발굴하여 사업을 지속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.  


